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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즐거운도서관, ‘색채와 이야기가 있는 엄

마 인문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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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강남구립즐거운도서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

관하는 2022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색채와 이야기가 있는 엄마 인문학” 프로

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참여자인 ‘엄마’들은 스스로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둘러싼 색채를 새롭게 바라보고 나와 색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와 그림을 담은 에세이집을 10월 20일 출간할 예정이며, 이

에 앞서 참여자들이 쓴 글을 직접 낭독하는 ‘엄마의 이야기, 낭독회’를 10월 13일 진행한다. ‘엄마의 이야기,

낭독회’ 영상은 강남구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인 한지운 박사를 중심으로, 여행작가이자 카피라이터인 진유정 작가와 아트스튜디오

원의 임혜정 강사의 코칭이 더해진 이번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엄마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잠

재력을 이끌어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강남구립즐거운도서관은 ‘예술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

하고, 기혼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독려하며, 새로운 재능의 발견과 더불어 자아실현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앞

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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